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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 주지사 화상 면담 통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지원 당부

-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혜택 지원 요청
- 우리 기업의 투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자 애로 해소 관심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빌 리(Bill Lee)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와 4.23.(화) 21:30(한국시간)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

과 테네시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의 테네시

주 투자가 협력 강화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투자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네시주에 집중 투자 중인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제혜택을 차별 없고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근 우리 투자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함께 당부하였다. 리 주지사는 최근 한국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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